
일본의 면방들 - 특화된 방적 기술로  

고부가 가치화 적극 추진 

  ◎ 시키보 - 면에 “도레하로스” 결합으로 청량감, 형태 안정성 모두 살려 

“도레하쿨”은 생물화학연구소와 컬래버레이션으로 개발한 쿨비즈(Cool biz) 

소재이다. “도레하쿨”은 “도레하로스”를 섬유에 결합시킨 소재로  ① 열전도율

이 높다  ② 형태 안정성이 우수하다  ③ 촉감이 속건성으로 드라이 터치이다 

 SR④ 성이 우수하다  ⑤ 식품이나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있는 안정성이 높은 

“도레하로스”를 사용하고 있다 - 등의 특징이 있다. 내년(2007년) 춘하절용 

소재로서 쿨 비즈에 대응하는 드레스 셔츠, 블라우스, 팬츠, 유니폼, 폴로 셔

츠, T- 셔츠, 내의 파자마, 시츠, 이불 커버, 베갯잇, 타월켓 등의 용도로 판매

하고 있다. 

면은 흡수성이 좋고, 열전도성이 우수한 소재인데, 세탁 건조시에 구겨지

기 쉽다. 방(防)구김성을 만들기 위하여 글리옥살(glyoxal) 등의 수지를 사용

한 형태 안정 가공을 하는 데 이로써 흡수성이나 열전도성이 떨어지고 무덥

게 되고 있었다. 또한 촉감을 좋게 하는 유연제도 열전도성을 떨어뜨리는 원

인이 되고 있었다. “도레하쿨”은 면에 “도레하로스”를 결합시킴으로써 이들 

문제를 해소하였다. 코튼 본래의 열전도성을 더 좋게 하고, 형태 안정성, SR

성을 다 갖추게 하였다. 

결합한 “도레하로스”는 버섯류나 효모류에 많이 들어 있는 비환원성이당

(非還元性二糖)이며, 동결, 열, 건조 등에서 생태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실증이 되고 있다. 보수성이 좋고 과(過)건조 상태에서도 물을 잘 방출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 수분 보지(保持) 효과로 열 전도성이 향상되고, 

방열성이 높아진다. 열이 잘 빠져나가는 정도는 보통품의 1.3배가 된다. 또한 

“도레하로스”는 수분을 갖고 있어도 끈적거리지 않고, 산뜻한 촉감이 있어 

“드라이 터치”의 촉감을 만들어 낸다. 

 ◎ 신나이가이멘 - 오가닉 소재나 자신있는 브랜드 기술도 환경 배려 

신나이가이멘은 환경을 염두에 둔 상품 개발을 중점 방침의 하나로 내세

우고 있다. 방적 부장은 환경을 배려하지 않는 기업은 오래 갈수가 없다. 메

이커로서 환경 문제를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회사의 

방적 부문은 소로트 다품종이 특징이며, 월 200t을 생산하고 있는데, 품종은 

150~200종에 이른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신상품을 내세우는 것

이 중요하며 신상품을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월에 10건의 신소재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요시하고 있는 테마는 “에콜로지(ecology)”와 “로하스”이며, 새로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으로 만든 소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는 “오가닉 코튼” 100%뿐만 아니라, 텐셀이나 라포마와 복합하기도 하고, 이

색연사로도 상품화할 예정이다. 사용되는 “오가닉 코튼”은 인도산이며, 앞으

로는 미국산도 고려하겠다. 

이 외에 환경 소재에서는 미이용면 소재를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

모 혼방이나 각종 식물 원료로 만든 소재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라포

마, 대나무 외에 새로운 식물 원료를 사용한 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들 개발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 원료의 블랜드 기술이다. 식물 원료, 



수모, 코튼 등의 비중이 다른 섬유를 복합하려면 방적의 전 단계에서 이들을 

균일하게 섞지 않으면 안된다. 비중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나누어지면 

염색 등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는 자신이 있는 이색연사를 많이 개발

해 온 노하우가 살아있다. 

 ◎ 다이이치보 - 결속방 시리즈의 첫째 소재 개발 

다이이치보의 결속방사 “아아사”가 2007년이면 25주년을 맞는다. 기후(岐

阜) 공장에서 아라오(荒尾) 공장으로 설비를 옮긴 15년 전과 비교하면 

30~40% 증가하여 월 300곤으로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혼방, 2층 구조사 등 

실의 종류가 교편에 의한 원단 배리에이션으로 많아졌다. 또한 여기서부터 

파급되어 IFX 방적법, IPX 방적법과 같은 기술도 만들어졌다. “아아사”는 다

이이치보의 특징의 하나인 결속 방사 시리즈의 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

품이다. 

결속 방사는 실의 내부의 꼬임이 없는 상태이며, 이들을 섬유로 다발을 묶

듯이 감아준 모양으로 되어 있다. 내부에 꼬임이 없어 물이 이동하기 쉬우며, 

흡수성이 좋다. 또한 실의 표면도 선뜻한 촉감이 있어 피부에 붙지 않는 것

이 좋은 점으로 되어 있다. 

“아아사”의 개발은 결속 방기의 개발부터 시작되었다. 차별화된 실을 개발

하기 위하여 찾고 있던 방기는 최초에는 합섬만을 방적할 수 있었는데, 기계 

메이커와 함께 순면사를 방적할 수 있게 개조하였다. 그 당시는 이 기계를 

도입한 방적 공장이 여럿 있었는데 현재는 다이이치보가 이 분야에서는 가

장 으뜸가는 존재가 되어 있다. 판매를 확산하는 데 성공한 것은 실의 특징

을 중요시하여, 상품화하였기 때문이다. 



결속 방사는 링 정방사보다도 단단한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흡수속건성이

나 잔털이 적다는 강점이 있다. 실의 품질이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을 두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흡수성과 같은 실의 장점을 중요시하여 상품화

한 것이 “아아사”로 성공시킬 수 있었다. 실이 단단한 이미지에 대하여도 천

이 피부에 붙지 않는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하였다. 여기서는 방적-편

성-가공까지 일관 생산하는 과정에서 내의에 적합한 기능을 만들어 내는 것

을 중요시 하였다. 

 ◎ 닛신보 - “제올라이트(zeolite)”를 코튼 섬유 내에서 결정화 

닛신보의 “가이아 코트”는 “제올라이트”를 면 섬유 내부에서 결정화 시킨 

소재이다. “가이아 코트”는 “제올라이트”의 이온 교환 능력을 이용하고자 동

(銅) 이온을 도입하여 악취 성분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트리메틸아민 등에 

대한 강한 소취 성능, 광범위한 항균성,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 흡습ㆍ방습성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오비히로(帶廣) 축산대학과의 공동 연구로 새인플루엔자 위루스를 활

성화하지 못하게 하는 “가이아 코트”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가이아 코트”에 

위루스 액을 10분간 접촉시키면 99% 이상의 위루스가 활성하지 못하는 시험 

결과를 얻었다. 

“제올라이트”는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있는 광물의 하나로서, 분자 구조 

사이의 틈새기에 t분이나 가스를 흡착시켜 간직하는 기능이 있다. 이제까

지 합섬 수지 바인더 등으로 텍스타일에 붙이는 방법으로 섬유에서의 상

품화가 추진되었는데, 그 수법으로는 미세한 구멍을 메워버리기 때문에 

기능성이 잘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래서 닛신보는 바인더를 쓰지 않고 코

튼의 섬유 내부에서 “제올라이트”를 경정화 시키는 기술을 확립하여 “제



올라이트”가 갖는 다기능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제올라이트는 원래 가루 상태이므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가이아 코트”는 그 “제올라이트” 결정을 시트화함으로

써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며, 앞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에 들어서면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고

령자 간호 관련품, 축산 관계 작업복, 마스크, 의료복, 필터 용도 등의 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후지보 - “렉셀”을 사용한 다양한 소재가 인기 

후지보의 천연 셀룰로스계 섬유인 “렉셀”을 사용한 많은 소재가 꾸준히 잘 

팔리고 있다. “렉셀”은 고상한 촉감, 적절한 당김새와 차진맛, 좋은 흡습성, 

생분해성 등이 특징이며, 렉셀ㆍ면 혼방이나, 면과의 모 혼방, 실크 혼방 , 

독특한 선뜩한 감을 주는 강연 타입 등의 배리에이션은 다채로우며, 가공 기

술과 짜맞춘 소재도 있다. 60수까지 갖추고 있으며, 특히 여성 의류 등으로 

인기가 있다. 

또한 초장면의 낙면을 활용한 환경 소재 “가쁘리코트”도 소비자들의 환경

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잘 팔리고 있다. 20수, 30수, 40수를 상품

화하고 있다. 

가공에서는 “로즈페톨”, “메리나드” 등의 촉감 가공 시리즈를 늘리려고 노

력하고 있다. “로즈페톨”, “메리나드”는 니트의 피브릴화 가공으로 독특한 소

재감을 만들고 있다. 또한 “프루미지”는 감량 가공이나 바이오 처리와는 다

른 특수한 물리 호학 처리로 종래의 피부 느낌과는 다른 촉감을 만들어 냈

다. 피치 스킨의 일종이나, 이제까지의 소프트감과는 다른 소재감을 만들었

다. 



이들은 와카야마 공장의 노하우를 살린 여러 가공 소재들이며, 앞으로도 

상품군을 착실하게 늘릴 방침이다. 이들 가공을 개발함으로써 고객의 선택지

를 넓히고 있다. 또한 후지보가 자랑하는 이너뿐만 아니라 아우터도 착실히 

늘려 나갈 목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 ♣ 


